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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분자학회 영문지가 Macromolecular Research로 이름을 바꾸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SCI에 

등재되는 경사도 있었고 8월 초순인 현재 60편이 넘는 논문이 투고 되어 뚜렷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

니다.  

영문지는 회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 속에 지난 수년간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왔습니다. Korea Poly-

mer Journal은 SCI-E에 등재되며 1998년도 부터 impact factor가 집계되기 시작하여 1998년 0.377, 1999

년 0.34, 2000년 0.435로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며 2001년도의 impact factor는 0.827에 이르렀습니다. 이 

impact factor는 국내 SCI 등재 학술지로는 생명과학계통의 학술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이며 (고분자

과학과 기술 13권 2호 278쪽) 고분자관련 국제학술지로서 Polym. Bull., Polym. Int., Polym. J., Polym. 

Eng. Sci. 등의 impact factor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고분자과학과 기술 12권 1호 119쪽). 이와 

함께 실질적인 내용의 향상도 괄목할 만 합니다. 2000년도에는 1998∼1999년도에 발표된 총 108편의 논

문 중 23편만이 인용되어 21%의 인용률을 보인데 비해서, 2001년도에는 1999∼2000년도에 발표된 총 

95편의 논문 중 33편이 인용되어 35%로 크게 향상된 인용률을 보였습니다. 인용률이 50%를 상회하게 될 

때 MR은 유수 국제학술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발전은 모두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의 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중한 연구결과를 투고하

실 때 영문지를 포함한 고분자학회 학술지의 논문들을 적극 인용하여 주시어 본 학회 학술지들이 내실을 기

하여 갈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미 

국외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 다시 MR에 투고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동일 저자라 할지라도 이는 

표절행위가 되며 이미 논문을 출판한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다행히 심사도중 발견되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저자에게는 2년간 영문지 투고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영문지 편집위원회에서는 MR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출판되는 논문들의 질

적 향상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분자학회에서는 학회지 전문 편집인을 두는 것

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홍보에 주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동아시아의 고분자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학술지로 발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Macro 2002에 참석하신 회원들께서는 보셨으리라 생각합

니다만, MR 소개 전단을 제작하여 국제적인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MR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국제학술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들께서는 학회에 연락주시면 홍보전단을 보내드리겠으니 수고스러우

시더라도 MR 홍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문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가장 큰 기여를 하신 회원을 시상하는 영문지 우수논문상

은 2002년도에는 경일대 제갈영순 교수께 드리기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영문지 발전에 기여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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